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2.198

3D TV 시청환경에서 선정적 영상이 실재감과 각성, 
성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Sexual Contents on Presence, Arousal, and Sexual Attitude in 3D TV 

김효선*, 권지영**, 이상민***, 한광희**

충북대학교 인간심리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Hyo Sun Kim(cogenghyosun@gmail.com)*, Ji Young Kwon(hellogomdory@yahoo.co.kr)**, 

Sangmin Lee(chalddugice@hanmail.net)***, Kwanghee Han(khan@yonsei.ac.kr)**

 요약

삼차원 입체 영상으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콘텐츠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여러 나

라에서 삼차원 영상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으로 성인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적인 콘텐츠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동일한 콘텐츠일지라도 영상의 재현 방식(2D와 3D)의 차이에 따라 시청자 

경험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상 시청 후 실재감과 각성, 성적 태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 삼차원 입체 영상을 본 참가자는 이차원 영상으로 시청한 참가자에 비해 영상의 실재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보수적인 성적 태도를 가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 결과는 삼차원 영상의 입체감이 선정적

인 콘텐츠의 지각과 수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 결과는 3D TV 방송의 시청 안정

성을 위한 권고안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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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rimental effect of watching sexual content in three-dimensional 

(3D) moving pictures. An increasing amount of investment is put especially in 3D adult content 

to boost their 3D media industries. It is crucial that the effect of sexual contents on viewers be 

identified. In this experiment, a between-subject design was employed to analyze various effect 

of sexual content on participants whether they viewed the same stimuli in 3D or in 2D. In 

particular, the presence scaling was used to evaluate how real the video clip is. In addition, the 

permissiveness toward sexual behaviors and the level of sexual arousal were measured to 

examine the different effect of sexual content by dividing two separate groups in 2D and 3D 

condition. The result shows that those who watched a 3D video clip perceived higher sense of 

presence compared to those who watched a 2D video clip. Furthermore, subjects in 3D condition 

reported lower scores of permissive attitude toward sexual behaviors. This confirms that 3D 

display delivers more visual experience and has an impact on people in terms of perceiving 

sexual contents and changing their attitudes towards sexual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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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삼차원 입체 영상은 2009년 영화 <아바타>의 성공으

로 상업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텔레비전, 모바일, 게

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중 삼차원 

입체 텔레비전(이후 3D TV로 표기)의 등장은 사용자

의 삼차원 영상 경험을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즉, 기존에는 삼차원 입체 영화를 극

장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 시간에 감상할 수 있었

지만, 동일한 영상을 3D TV를 통해 시청하게 되면서 

집 안에서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3D TV

가 가지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의 삼차원 입체 영

상 기술 발전은 다양한 장르의 삼차원 입체 영상을 제

공하는 3D TV 방송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

고 있으며, 10년 내에는 3D 방송이 주류 방송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1]. 실제로 미국, 일본, 이

탈리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3D TV 실험방송 및 상

용 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다[2]. 국내에서도 

3D 방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24시간 3D 방송을 제공

하는 전문채널이 2010년에 선보였으며[3], 2011년에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 실시간 경기를 3D 방송으로 송출

하는 3D TV 실험방송을 실시하였다[2].

3D TV 방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송

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3D TV 방송의 시청 환경에서 삼

차원 입체 영상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삼차원 입체 영상과 

이차원 영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시된 영상의 자극들

이 평면 화면보다 앞으로 나와 보이거나 뒤로 들어가 

보이는 입체감이 지각된다는 점이다. 입체 경험으로 인

해 시청자는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이차원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삼차원 입체 영상을 보는 것을 더 흥미로운 경

험이라고 생각하고, 영상의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지각

할 수 있다. 이는 분야와 상관없이 삼차원 입체 영상을 

보는 모든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경험이다. 그러나 3D 

TV 방송을 시청하는 환경은 TV를 통한 방송이라는 점

에서 나름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3D TV 방송 시청 환

경은 3D 극장과는 다르게 시청 시간의 제약을 적게 받

으며,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 제공되는 

영상의 종류는 삼차원 입체 영화를 포함하여 드라마, 

음악방송, 운동 경기 등 현재 방송되고 있는 모든 콘텐

츠가 삼차원 입체 영상으로 재현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제공되는 3D TV 방송 프로그램을 모든 가족 구성원

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3D TV 방송의 시

청 환경에서 삼차원 입체 영상 경험에 대한 연구는 다

른 환경과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

직까지는 일반적인 삼차원 입체 영상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또한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

다[4]. 삼차원 입체 영상의 영향을 살펴보는 대부분의 

연구는 삼차원 영상이 가지는 입체감이 관찰자에게 마

치는 일차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다. 가장 많이 연구되

는 영향 요인은 시각적 피로도이다. 3D TV를 통해 제

시된 화면 속의 사물이 공간적으로 TV 화면보다 앞으

로 나와 보이거나 뒤로 들어가 보일 때 관찰자는 실제 

환경에서 사물들의 깊이를 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

른 경험을 하게 된다. 실제 환경에서는 멀리 있는 사물

을 보기 위해서는 눈의 초점을 멀리 맞추고, 가까이 있

는 사물을 볼 때는 가깝게 맞추게 된다. 그러나 삼차원 

입체 영상을 시청할 때 화면 속의 사물이 TV 화면보다 

앞으로 나와 보인다면 우리의 눈은 TV에 제시된 화면

에도 눈을 맞추어야 하고, TV보다 앞으로 나와 보이는 

사물에도 눈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눈의 초점의 불일

치로 인해 우리는 3D TV를 시청할 때 시각적 피로도를 

경험하게 된다[5]. 시각적 피로도는 삼차원 입체 영상을 

볼 때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연구의 중요성

이 높으며, 심리학, 안과, 신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영향 요인으로는 삼차

원 입체 영상이 가지는 입체감에 의해 달라지는 영상의 

시각적 인상 혹은 시각적 인상에 따른 사용자 경험이

다. 화면의 자연스러움, 생생함 등은 영상의 시각적 인

상을 측정할 때 사용되며, 시각적 인상에 따른 사용자 

경험은 실재감 등과 같은 용어로 측정된다. 삼차원 입

체 영상에서 제시되는 사물은 공간적으로 TV화면에서 

벗어난 깊이에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TV 화면에 고

정된 이차원 영상을 볼 때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실제 환경에서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고 생생

하게 느끼며, 사물이 실제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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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처럼 삼차원 입체 영상이 제공하는 일차적

인 영향인 시각적 피로도와 시각적인 인상, 그에 따른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각적 피로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특허로 출원되었고[6],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3D 시청 

안정성 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청권고안을 마련하고 있

다[7, 8]. 삼차원 영상의 시각적 인상에 따른 사용자 경

험은 프레즌스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9-11], 

시각적 피로도와 프레즌스의 관계를 살펴보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12].

그러나 3D TV 방송은 삼차원 입체 영상이라는 특징 

외에도 텔레비전 방송이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반

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TV방송은 다른 미디어에 비해 

여전히 위력이 높으며, TV방송에 대한 접근성도 높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상파 방송을 보편적인 매체라

고 인식하며[13] TV시청은 여가 시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4]. 또한, 다양한 매체가 공존하는 시대

에도 지상파 TV방송 콘텐츠의 위력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PC나 모바일 폰과 같이 디바이스의 형태를 달

리하며 소비되고 있다[15]. 만약 3D TV 방송이 시작된

다면 그 영향은 삼차원 영상의 입체감에 의한 시각적 

피로도나 실재감의 변화와 같은 일차적인 영향 뿐 아니

라 실재감의 변화에 따라 방송 콘텐츠의 수용도가 달라

지는 이차적인 영향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삼차

원 영상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각적 피로

도나 실재감의 연구뿐 아니라 3D TV에서 삼차원으로 

제공되는 방송 콘텐츠의 영향이 이차원 영상에 비해 어

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대표적인 연구 분야는 선정적인 콘텐츠가 시청자에

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13][16][17]. 특히, 케

이블TV 방송의 시작과 함께 방송 프로그램의 선정성

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실제 심의 위반 사례를 살펴

보면 케이블TV의 심의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17]. 

지상파방송의 경우 심의 위반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만[17] 심의를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선정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6]. 지상파 방송보다 케이블 방송에서 선정적인 콘텐

츠나 폭력적인 콘텐츠를 더 많이 방영하는 이유는 후발

매체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심의 규제를 완화해주었

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17], 이 기저에는 선정적

인 콘텐츠가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 있고, 이에 따라 시

청률이 증가하면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논리가 깔려있

다. 실제로 방송사들은 시청자들의 주의를 끌고 흥미를 

유발하여 시청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선정적인 콘텐츠

를 사용하며[18], 선정성이 짙은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

기도 한다[19]. 

3D TV 방송이 시작된다면 시청자들의 흥미와 주의

를 끌기 위해 선정적인 콘텐츠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광고나 영화에서 선정적 콘텐츠

는 주의를 끌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전략이며[20], 이미 

여러 나라에서 3D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으로 성

인물을 사용하고 있다[21]. 한국에서도 2010년 <나탈

리>라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가 삼차원 입체 영화로 

개봉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의 방송환경의 변화는 

TV를 통한 선정적 콘텐츠 소비를 용이하게 만들고 있

다. 기술의 발전으로 TV 환경은 TV와 PC가 하나로 통

합되는 ‘통합플랫폼의 방송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22]. 스마트 TV의 등장으로 이러한 통합은 더욱 빠르

게 일어나고 있으며,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하는 VOD(Video-on-Demand) 시장이 

스마트 TV의 서비스로 통합되어 제공될 계획에 있다

[23]. 즉, 컴퓨터 모니터로 시청하던 VOD 프로그램들을 

TV를 통해 넓은 화면으로도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VOD 극장은 접근이 용이

하고 편의성이 높으며[24], 사적인 이용이 가능[25]하

다. 이에 따라 다른 장르에 비해 에로/멜로/로맨스 장르

의 영화가 다른 장르보다 더 많이 선호되었다[26]. 만약 

스마트 TV에서 VOD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면 인터넷 VOD의 장르 소비 행태가 TV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삼차원 입체 영상으로 제공되

는 선정적인 콘텐츠는 극장보다는 3D TV를 통해 더 많

이 소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이차원 영상에서 선정적인 콘텐츠의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시청자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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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청소년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활동으로 

TV·DVD시청을 가장 많이 하는 등[27] TV를 접하는 

시간이 많으며, 성인에 비해 미성숙하여 시청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13] 선정적인 콘

텐츠의 영향을 쉽게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곤 한다. 기

존 연구들에서도 선정적인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 청소년의 경우 성 가치관이 왜곡되거나[28][29] 이성

을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

였다[30]. 선정적인 콘텐츠가 청소년의 행동에까지 영

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청소년의 인식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17]. 시

청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선정적인 콘텐츠는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드라마 속의 선정적 장면이 성인들의 성적 

행동과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31]의 

결과를 살펴보면, 선정적 장면은 실험 당시뿐만 아니라 

2주 후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살

펴보면, 선정적인 콘텐츠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게

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정적인 

콘텐츠의 영향이 모든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선정적인 콘텐츠가 삼차원 입체 영상으로 방송될 경

우 그 영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쉽게 예측

할 수 없다. 그러나 삼차원 입체 영상을 볼 때 실재감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적인 콘텐츠를 

삼차원 영상으로 시청하였을 때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

향을 추측해볼 수 있다. 삼차원 입체 영상에서의 실재

감은 크게 세 가지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32]. 첫 번째 요인은 영상에서 제시된 사물과 시청자가 

연속된 공간 안에 있다는 느낌이고, 두 번째 요인은 콘

텐츠의 현실감과 신뢰성, 마지막 요인으로는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느끼게 되는 몰입과 즐거움이다. 삼차원 입

체 영상의 경험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시청

자들은 이차원 평면 영상을 시청할 때에 비해 삼차원 

입체 영상을 시청할 때 더 높은 실재감을 느꼈다

[32-34]. 이차원 영상을 시청할 때보다 삼차원 영상을 

시청할 때 경험하는 높은 실재감은 이차원 영상 내에서 

화질의 선명도 등에 따라 실재감이 높아졌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며, 이 경험은 내용의 지각이나 수

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실재감의 하위 

요인 중 콘텐츠의 현실감과 신뢰성, 몰입과 즐거움 요

인은 내용 지각이나 수용자 경험이 달라지는 것을 측정

하는 요소이다. 이 요인들이 실재감의 하위요소로 묶여

있다는 것은 영상의 재현 방식과 같은 형식적인 차이가 

내용의 지각이나 수용자의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영상의 형식적인 

측면과 콘텐츠는 상호작용을 한다[35]. 화질이 좋은 

HDTV와 표준 화질인 NTSC로 동일한 영상을 보았을 

때 HDTV로 시청한 참가자가 영상을 더 흥미롭다고 평

가하였다[36].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삼차원 입체 영상

은 이차원 영상에 비해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 경

험은 콘텐츠와 상호작용을 하며 시청자에게 다른 영향

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선정적인 콘텐츠를 삼차원 입

체 영상으로 시청할 경우 입체감으로 인해 실재감이 증

가하면 이로 인해 선정적인 콘텐츠의 영향이 다르게 나

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3D TV 방송이 확대됨에 따

라 3D TV 방송 콘텐츠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삼차원 입체 영상

의 입체감에 의해 나타나는 일차적인 영향인 시각적 피

로도와 시각적인 인상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실시되

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적인 TV 방송 콘텐츠가 삼

차원 영상으로 제시될 때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실제 TV에서 반영된 선정적인 방송 콘

텐츠를 선정하여 실험참가자들에게 이차원 영상 혹은 

삼차원 영상으로 시청하게 한 후 영상의 실재감을 측정

하고 참가자의 각성 상태와 성적 태도를 측정하고자 한

다. 연구의 대상자는 성인 남녀로 하였다. 연구윤리적

인 면을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보다 성인을 대상으로 먼

저 실시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삼차

원 입체 영상의 실재감에 대한 연구[32-34]와 영상과 

콘텐츠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35]의 결과들로 추정해

본다면, 삼차원 입체 영상으로 선정적 영상을 본 경우 

이차원 영상으로 본 경우에 비해 실재감이 높을 것이

며, 각성과 성적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삼차원 입체 영상이 영상의 실재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32-34]에서 더 나아가 실재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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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콘텐츠의 수용이나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차원 영상이라는 범위 

내에서 화질의 차이와 같은 영상 재현 방식의 차이가 

콘텐츠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35]에서 더 나

아가 삼차원 입체라는 영상 재현 방식의 차이가 콘텐츠 

지각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참가자
참가자는 4년제 대학교 인터넷 사이트의 아르바이트 

게시판에 모집 공고를 올려 모집하였다. 교정시력이 0.8 

이상이며 나이가 18-35세인 성인 남녀만이 참가 가능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중 성적 태도를 측정

하는 척도가 미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5세 이상

의 연령대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35세 미만이

라도 기혼자는 실험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모집 시

에 미리 밝혔으며, 실험을 하기 전에 미혼/기혼 여부를 

확인하였다. 성별은 동일하게 1:1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구성하였다. 4년제 대학교 대학생과 대학원생 64명(남 

= 32, 여 = 32)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실험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일만원을 받았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3.3세(연령 범위: 19-33)였다.

2. 실험설계
본 연구는 2*2 요인설계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 요인

은 영상 재현 방식(이차원 영상과 삼차원 영상)이었고, 

두 번째 요인은 성별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연구의 관

심은 아니었으나 선정적인 콘텐츠의 영향이 성별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인은 영상의 실재감, 각성, 성적 태도였다.

3. 실험재료
3.1 실험장치
영상의 제시를 위해서 사용된 장치는 LG 전자의 

55LW-5700모델로, 55인치 LED LCD TV였다. 화면 해

상도는 1920 x 1080이었으며, 화면 해상 빈도는 240Hz

이었다. 삼차원 영상을 제시하는 방법은 패시브 방식이

었고 삼차원 입체 영상을 시청하는 조건의 참가자들은 

편광 필터 안경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삼차원 입체 영

상의 경우 시청 각도가 입체감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에 TV의 정면에 의자를 놓아 모든 조건에서 동

일하게 정면에서 시청하도록 하였다. 시청거리는 한국 

아파트 거실 기준과 3D TV의 시청 권고안[7]을 참조하

여 2.7m로 정하였다. 설문과 영상에 대한 평가는 비주

얼 베이직 2010을 이용하여 제작되어 제시되었다.

3.2 선정적 콘텐츠
선정적인 콘텐츠는 두 가지의 다른 장르로 구성되었

다. 기존 연구[18]에서 텔레비전 장르별로 선정성의 빈

도를 분석한 결과 예능·오락·스포츠 프로그램에서 가장 

높은 선정성 빈도를 보였다. 영화·드라마 장르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에 비해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복합

적인 선정성과 언어적인 선정성이 빈번하게 묘사되고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정성

의 빈도가 높은 예능·오락 장르와 복합적인 선정성과 

언어적 선정성 빈도가 높은 영화·드라마 장르의 영상을 

자극으로 선정하였다. 예능·오락·스포츠 장르에서는 음

악 프로그램에서 여성 그룹의 공연 영상을 선택하였다. 

기존 연구[37]에 따르면 오락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장르

에 선정적 장면이 높은 이유를 여성 가수의 선정적 의

상이나 선정적인 장면 연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여성 그룹의 공연에서 동작이나 의상이 선정적이

라는 논란이 있으며, 실제로 최근 5년간 음악 프로그램

에서 여성 가수의 선정성이 심화되고 있다[16]. 그러므

로 예능·오락·스포츠 장르에서 여성 그룹의 공연 영상

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성 가

수의 공연 영상은 3곡의 노래로 구성되었으며, 여성 그

룹의 노래가 2개, 여성 가수의 노래가 1개였다. 모두 15

세 이상 시청가인 영상이었으며, 영상의 총 길이는 11

분 59초였다. 

영화·드라마 장르에서는 디지털 위성 방송에서 방영

되었던 드라마를 선정하였다. 지상파 방송에 비해 케이

블 방송에서 자체 제작하는 드라마가 선정성이 더 높고

[38], 지상파 드라마는 삼차원 입체 영상으로 제작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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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의 없기 때문에 디지털 위성 방송에서 실제 방송

된 삼차원 입체 영상 중에서 선택하였다. 실제 방영된 

영상은 선정성이 높았기 때문에 스토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남녀의 성행위가 직접적으로 묘사된 부분

은 제외하였다. 드라마는 19세 이상 시청가인 영상이었

으며, 영상의 총 길이는 12분 4초였다. 참가자들은 두 

가지 영상을 모두 시청하였으며, 총 시청 시간은 24분 

3초였다. 

4. 측정도구
4.1 입체시력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정확한 입체시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3D 영상을 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간단한 입체시력 측정 과제를 실시하였다. 좌우 눈에 

다른 이미지를 입력할 때 두 이미지의 차이를 이미지 

시차라고 하며, 삼차원 입체 영상에서는 이미지 시차를 

통해 시청자가 입체감을 지각하도록 한다. 

입체시력 측정 과제에서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화면에 네 개의 파란색 사각형이 제시되었

다. 세 개의 사각형은 화면 깊이로 고정되었고, 나머지 

하나의 사각형의 이미지 시차는 최소 10pixel에서 최대 

30pixel에 이르기까지 10 pixel 단위로 조작되었다. 즉, 

네 개의 사각형 중에서 세 개의 사각형은 TV 화면 깊

이에서 제시되었고, 하나의 사각형만 화면보다 앞으로 

나와 보이거나 뒤로 들어가 보였다. 참가자는 제시된 

화면을 보고 네 개의 사각형 중 깊이가 다른 하나의 사

각형을 찾는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림 1. 이미지시차를 조작하여 입체깊이를 지각하도록 한 입
체그림(우측 하단의 사각형이 나머지 사각형들과 시
차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하얀색 선으로 표시)

4.2 실재감 측정 도구
실재감 척도는 기존 실재감 연구[39]에서 사용된 척

도를 한국어로 번안한 실재감 측정항목[40]을 사용하였

다. 삼차원 입체 영상에서의 실재감을 측정하는 도구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차원 영상에서도 실재감을 측

정하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때 모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척도를 선택하였다. 총 3개의 문항이었

으며, 항목들 사이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 . 955이

었다.

4.3 각성 상태 측정 도구
각성 상태는 참가자들의 정서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41]를 

사용하였다. 18개의 형용사로 구성된 본 척도는 비교적 

각성에 대한 전반적인 반영이 가능하여 각성에 대한 유

기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20]. 각각의 형

용사가 현재 자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는

지를 4점 척도 상에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1점: 절대 

느껴지지 않는다, 4점: 확실하게 느껴진다) 중립점은 없

었다. 척도에서 사용된 형용사는 ‘활발한’, ‘신경질적인’ 

등 총 18개였다. 

4.4 성적 태도 측정 도구
성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적 행위의 허용 정도

를 측정하는 미혼자의 성적 허용 척도(PSPS: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처음 개

발된 척도[42]와 이를 수정한 척도[43] 를 모두 살펴본 

후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처음 개발된 

척도[42]는 미혼 남녀의 관계의 깊이에 따른 성행위의 

허용 정도를 측정하여 사람들의 성적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제작된 척도이다. 미혼 남녀의 관계의 깊이는 ‘미

혼이지만, 약혼한 상태’, ‘미혼이지만, 사랑에 빠진 상

태’, ‘미혼이지만, 자신의 연인에 대해 강한 애정을 느끼

는 상태’, ‘미혼이면서 자신의 연인에 대하여 딱히 애정

을 느끼지 않는 상태’의 네 수준의 관계의 정도와 세 수

준의 성행위인 ‘키스’, ‘애무’, ‘성관계’가 제시된다. 질문

은 행위의 주체가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로 나누어 

남녀의 관계 깊이의 각 단계에서 각각의 성 행위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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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었다. 네 수준

의 관계와 세 수준의 성행위, 두 종류의 행위 주체를 바

탕으로 총 24문항이 제시된다. 예를 들면, ‘나는 미혼이

지만 약혼한 상태의 남성이 키스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제시된다. 이에 대해 참가자는 동의 

정도를 6점 척도로 응답하며(1점-매우 동의한다, 6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립점은 없었다. 

이후 시대에 맞는 수정된 미혼자의 성적 허용 척도

[43]로 제작되었다. 남녀 관계의 깊이를 ‘첫 데이트를 

하는 상대’, ‘가볍게 만나는 상대’, ‘진지하게 만나는 상

대’, ‘결혼과 관련된 미래 이야기를 심각하게 나눈 상대’, 

‘약혼한 상대’의 다섯 수준으로 수정하였고, 성 행위도 

수정하여 세 가지 성행위가 제시된다. 또한 행위주체가 

나 자신일 경우가 추가되어 남성, 여성, 나 이렇게 세 가

지 행위 주체가 서술문 상에 등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

여 처음 개발된 척도와 그 후 수정된 척도를 혼합하여 

구성하였다. 남녀의 관계 수준은 비교적 관계가 명확하

게 정의된 수정된 미혼자의 성적 허용 척도[42]를 사용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약혼기간 없이 바로 결

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이기 때문에 ‘약혼한 

상대’를 제외한 네 가지 단계의 관계만 포함시켰다( ‘첫 

데이트를 하는 상대’, ‘가볍게 만나는 상대’, ‘진지하게 

만나는 상대’, ‘결혼과 관련된 미래 이야기를 심각하게 

나눈 상대’). 성적 행위는 한국의 정황과  참가자 보호

라는 연구 윤리를 고려하여 처음 개발된 척도[41]에서 

사용하였다(키스, 애무, 성관계). 행위의 주체는 남성, 

여성, 나 이렇게 세 가지 행위 주체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행위 주체가 ‘나’이고, 남녀 관계 수준은 ‘첫 번째

로 데이트하는 상대’, 성적 행위는 ‘키스’인 경우에 제시

되는 문항은  ‘나는 내가 첫 번째로 데이트하는 상대와 

키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와 같았다. 

문항은 네 단계의 남녀 관계에서 각각 세 가지의 성 행

위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으며, 총 문항은 36

개였다. 이에 대해 참가자는 동의하는 정도를 6점 척도

로 응답하였다. 미혼자의 성적 허용 척도는 점수가 높

을수록 성행위의 허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므로 성적

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낮은 

점수는 성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항목들 사

이의 신뢰는 Chrombach's α = .943이었다. 

5. 실험절차
참가자들을 시청 조건에 할당하기 전 삼차원 입체 영

상을 지각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입체시력 측정 

검사를 수행하였다. 입체시력 검사는 화면에 4개의 정

사각형을 제시하고 깊이가 다른 하나의 사각형을 고르

도록 것이었다. 정답률이 80%이상인 참가자는 삼차원 

입체 영상 시청 조건에 할당하였으며, 정답률이 80%미

만인 경우에는 이차원 영상 시청 조건에 할당하였다. 

입체시력 측정 검사 후에 참가자는 컴퓨터로 각성 상태

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적 태도에 대한 사전 설문을 응

답하였다. 사전 설문은 삼차원 입체 영상 시청 조건의 

그룹과 이차원 영상 시청 조건의 그룹 간에 성향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성적 태도

는 척도 중 행위 주체가 자기 자신일 경우의 12문항으

로 측정하였다. 

사전 설문을 마친 뒤 참가자는 할당된 시청 조건에 

따라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삼차원 입체 영상 조

건에서는 삼차원 입체 안경을 착용하게 했다. 첫 번째

로 제시한 영상은 여성 가수의 공연 영상이었으며, 두 

번째 영상은 드라마 영상이었다. 선정성이 높은 영상을 

먼저 시청하는 경우 이후에 제시된 선정성이 낮은 영상

에 대한 몰입이나 흥미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각

된 선정성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을 시청하도록 정하였

다. 모든 영상의 시청을 마친 후 참가자는 컴퓨터로 이

동하여 영상에 대한 실재감에 대해 평가한 후, 영상에 

노출된 후의 각성 상태와 성적 태도 척도에 대해 응답

을 하였다. 성적 태도는 척도 중 행위 주체가 자기 자신, 

남성, 여성일 경우의 36문항이었다.

선정적인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참가자의 경

우 긍정적인 정서를 유도하는 음악[44]을 배경음악으로 

들려주어 불쾌감이 상쇄되도록 하였다.

II. 연구 결과



3D TV 시청환경에서 선정적 영상이 실재감과 각성, 성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205

1. 영상시청 전 사전검사결과
1.1 각성 상태
영상을 시청하기 전, 각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가 동

일한 각성 상태와 성적 태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다. 영상 시청 조건과 성별을 참

가자간 변인으로 놓고 이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전 각성 상태의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발

견되었다(F(1,1148)=4.704, p<.05). [표 1]에서 나타나듯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이미 남성은 여성에 비해 좀 

더 높은 각성 상태를 보였다. 영상 재현 방식(2D/3D)에 

따른 주효과(F(1,1148)=.001, p=.974)와 시청조건과 성

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1,1148)=.026, 

p=.871).

영상 재현 방식
성별

평균
남 녀

2D 2.38  2.27 2.32
3D 2.38 2.26 2.32
평균 2.38 2.26

표 1. 영상 시청 전 각성상태(4점 척도)

1.2 성적태도(성적 허용도)
참가자는 자신의 성적 행위의 허용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에 대해 6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분석에는 12문

항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사전 성적 태도의 분

석 결과 각성 상태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발견되었다(F(1,764)=78.672, p<.001). [표 2]에서 나타

나듯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적으로 더 개방적인 태도

를 보였다. 영상 재현 방식(2D/3D)에 따른 주효과

(F(1,764)=.650, p=.420)와 시청조건과 성별의 상호작용

은 나타나지 않았다(F(1,764)=1.156, p=.283).

영상 재현 방식
성별

평균
남 녀

2D 4.76 3.41 4.09
3D 4.51 3.45 3.98
평균 4.63 3.43

표 2. 영상 시청 전 성적 태도(6점 척도)

사전 검사에서 이미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각성상태와 

성적 태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실험의 각성 상태와 

성적 태도 결과를 분석할 때 성별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남자는 여성에 비

해 성적으로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45][46]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별도로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영상 시청 후 실험결과
모든 종속 측정치에 대해 영상 재현 방식(2D/3D)과 

성별(남/녀)을 참가자간 변인으로 놓고 이원 변량 분석

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으나 사전 

검사에서 성별에 따른 각성과 성적 태도가 다르게 나타

났기 때문에 그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독립변인으로 설

정하였다.

2.1 실재감
영상을 시청한 후 영상 재현 조건에 따라 영상의 실

재감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영상 시청 

조건에 따른 주효과가 발견되었다(F(1,188) = 14.466, p 

<.001). 선정적인 콘텐츠를 이차원 영상으로 시청할 때

(M=2.31)보다 삼차원 입체 영상으로 시청하는 경우

(M=3.11), 실재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별에 따

른 주효과(F(1,188)=1.291, p=.257)와 시청 조건과 성별

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188)=1.076, 

p=.301).

2.2 각성 상태
분석 결과, 영상 재현 조건의 주효과와 성별의 주효

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상재현: F(1,1148) = 1.118, p 

= .291; 성별 F(1,1148) = .983, p = .322). 영상 재현 조건

과 성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았다(F(1,1148) = 

.738, p = .390).

2.3 성적태도(성적 허용도)
성적태도는 행위 주체가 자기 자신, 남성, 여성인 경

우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행위 주체가 자기 자신인 경

우 영상 재현 조건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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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764) = .013, p = .910). 성별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

났으나(F(1,764) = 85.822, p < .001) 이는 사전 검사에

서 나타났던 성별의 차이를 의미하였다. 영상 재현 조

건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764) = 1.063, p = .303). 행위 주체가 남성일 경우

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영상 재현 조건의 주효

과와 영상 재현 조건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

지 않았다(영상재현: F(1,764) = .2.523, p = .113; 상호작

용: F(1,764) = .081, p = .776). 성별의 주효과는 나타났

으나 이는 사전 검사에서 나타났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행위 주체가 여성일 경우 영상 재현 조건에 따

른 주효과가 나타났다(F(1,764) = 10.073, p < .01). 선정

적인 콘텐츠를 이차원 영상으로 시청할 때(M=4.41)보

다 삼차원 입체 영상으로 시청하는 경우(M=3.98), 성적 

허용도의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여

성의 성적인 행동에 대해 더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의 주효과와 영상 재현 

조건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성

별: F(1,764) = .2.643, p = .104; 상호작용: F(1,764) = 

3.521, p = .315).

그림 2. 여성에 대한 성적 허용도

영상 재현 방식
성별

평균
남 녀

2D 4.58 4.23 4.42
3D 4.03 3.94 3.98
평균 4.31 4.09

표 3. 영상 시청 후 여성에 대한 성적 태도

III.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선정적인 콘텐츠의 영향이 삼차원 영

상으로 시청한 조건과 이차원 영상으로 시청한 조건에

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선정적인 콘텐츠

의 영향은 실재감과 시청자의 각성 상태, 성적 태도를 

측정하여 영상 재현 조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선정적인 콘텐츠를 이차원 영상으로 시청할 

때 보다 삼차원 영상으로 시청할 때 실재감이 높게 나

타났다. 각성 상태는 영상 재현 조건에 따른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지만, 성적 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삼차원 영상으로 시청한 경우 이차원 영상으로 

시청한 경우보다  여성에 대한 성적 허용도 점수가 낮

게 나타났다. 반면, 행위 주체가 자기 자신이거나 남성

일 경우에는 영상 재현 방식에 따른 성적 허용도 점수

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행위 주체가 자기 자신이

거나 남성일 경우에는 선정적인 영상에 의한 영향을 받

지 않았으나, 여성일 경우에는 선정적인 영상의 영향을 

받아 여성에 대해 더 보수적인 성적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삼차원 영상으로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시하는 경우와 이차원 영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서 선정성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

음을 보여준다. 

행위주체가 자기 자신이거나 남성일 경우에는 성적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성일 경우에만 나

타난 것은 콘텐츠의 내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

다. 연구에서 제시된 영상은 걸그룹의 영상과 선정적인 

드라마였으며, 두 영상 모두 여성의 성을 선정적인 시

각으로 묘사한 것이었다. 특히, 드라마의 경우 조선시대 

평민 여성이 결혼할 약혼자가 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양반집의 씨받이가 되었으나 양반집 몰래 약혼자와 만

남을 이어나가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여성의 성

적 개방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성적 개방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내

용은 시청자들이 여성에게 허용할 수 있는 성적인 행동

을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실

제로 행위 주체가 남성 혹은 여성일 때의 성적 허용도 

점수를 비교해보면, 행위 주체가 여성일 때 더 낮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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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허용도 점수를 보였다(t(767) = -9.4, p < .001). 

삼차원 영상으로 시청하는 경우 선정성의 영향이 이

차원의 영상과 다르게 나타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재감에 의해 영향을 받

았을 가능성이 높다. 실재감을 측정한 결과, 이차원 입

체 영상으로 시청한 조건에 비해 삼차원 입체 영상으로 

시청한 조건에서 실재감이 높게 나타났다. 삼차원 영상 

시청 조건과 이차원 영상 시청 조건에서 나타나는 실재

감의 차이는 유의미하였고, 여성에 대한 성적 태도의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삼차원 영상의 입체감이 

실재감을 높이고, 시청자는 실재감을 높게 지각하게 되

면서 콘텐츠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은 기존의 삼차원 입체영상과 실재감, 

정서를 연구한 실험 결과에서 추론해볼 수 있다. 삼차

원 입체 영상으로 구현한 가상환경 상황에서 프레즌스

를 측정한 연구를 살펴보면[47] 중성적인 정서가를 지

닌 가상 환경에서보다 정서가가 담긴 가상환경 화면을 

볼 때 참가자들은 더 높은 프레즌스를 경험하였고, 참

가자들의 정서도 화면에서 제시되는 정서로 변화하였

다. 이 연구 결과는 삼차원 입체 영상을 볼 때 삼차원의 

영상이 정서를 포함하고 있다면 참가자들이 더 높은 실

재감을 지각할 수 있으며, 또한 높은 실재감 지각으로 

인해 화면에서 제시된 정서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해본다면, 높은 정서가를 포함하고 있는 선정적인 

영상은 삼차원 영상으로 제시될 때 시청자들에게 더 높

은 실재감을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상에 의한 영

향이 더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3D TV가 대중화되고 3D TV 방송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삼차원 입체 영상 시청 시 나

타날 수 있는 콘텐츠의 영향을 살펴본 첫 연구라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이차원 영상에서 삼차원 입체 영상

으로의 변화에 따른 수용자의 경험은 이차원 영상에서 

화질이 좋아질 때의 경험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이런 질적인 경험의 변화는 콘텐츠를 지각하고 수용할 

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그 가능

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

구 결과는 3D TV 방송의 시청 안정성을 위한 권고안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제한점도 있다. 첫 번째는 참가

자들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연령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선정성의 영향은 이미 가치

관이 형성된 대학생보다는 청소년에게 더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은 청소년

에 비해 자극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47] 본 연구의 

결과를 청소년에 적용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삼차원 입체 영상을 경험하는 것

이 익숙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재현 조건에 따

라 수용자가 다르게 느끼는 익숙함이 결과에 어떻게 작

용했을지 알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삼차원 영상의 경험을 익숙하게 한 후 그 

효과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본 

실험에서는 성적 묘사의 대상이 주로 여성이었으나, 추

후 실험에서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을 살펴볼 필

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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